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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집 간부들은 오늘도 광화문 사옥에서 투쟁속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측의 교섭태도의 문

제점을 알리며 출근선전전을 이어갔다. 노동조합 9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제안은 순간을 모면하고 시

간만 끌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오히려 KT노사 관계를 악화일로로 부추길 뿐이다. 김해관 위

원장은 연일 철야농성과 출근 선전전으로 바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아직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 덕분에 조금씩 고지를 향해가고 있다”

며 독려한 뒤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제 5 호 

2018년 5월 23일(수) 

발행: KT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 5월 23일 광화문 출근 선전전  

 

 회사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조합간부 
선도투쟁 

'18투쟁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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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수) 12시 30분,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제4차 본 교섭을 앞두고 수도권 조합간부 

100여 명이 분당 본사 앞에 모여 단체교섭위원들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투쟁이 완결

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조합원을 살리고 KT를 살리기 위한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일치된 행동으로 임해, 명분 있는 정당한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KT가 진정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합간부가 나서야 하며, 전 조합간부는 이번만큼은 끝장을 낸다는 결사

항전의 정신으로 선봉에 서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사측의 태

도에 분노한다. 회사의 기만을 말살하고, 조합원의 생존 고충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전 

조합간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학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실질임금 쟁취!  

  더 이상은 못 참겠다.  9대 요구안 쟁취하자! 

 

 

 

  

  

 


